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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해주항 모래 반입 재개 및 활성화 조치 시행】

o 지난 7월 29일부터 2개월 동안 중단되어온 해주항 바다모래 반입

운송이 10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임.

- 북한측은 최근 우리측 모래 반입업체에 추석 이후 해주항 모래

반출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음.

o 통일부는 9월 30일 국내 해운선사 해동마린(주)이 신청한 R.

NOVELTY호(파나마선적, 3,292G/ T) 등 3척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

운행을 승인하였으며, 첫 선박은 10월 1일 인천항을 출항할 예정임.

南 (주)오케다 北조선신진경제연합체간모래계약체결, 해동마린(주)은선사임.

o 정부는 국내 수도권의 골재 수급 안정을 위하여「북한산 모래 반입

활성화 조치」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음.

- 인천∼해주간 모래 운송 선박의 운항항로를 덕적도 북방의 항로로

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거리를 약 40마일 단축하고

- 서해 북방한계선(NLL)을 통과하여 작업할 수 있는 모래 운송 선박

척수를 1일 최대 10척까지 확대하여 승인할 방침임.



o 정부의 이번 조치로 모래 운송 선사의 운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

북한산 모래 반입이 활성화되어 수도권 골재 수급 안정에 기여할

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붙임 : 북한산 모래 반입 활성화 조치 개요 및 최근 모래 반입 현황 //끝/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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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산 모래 반입 활성화 조치 개요

모래 운송선박의 인천 -해주간 운항항로 단축

o 인천-해주간 모래운송선박의 인천에서 해주간 항로는 단축항로,
해주에서 인천간 항로는 기존의 권고항로로 운행하도록 조치

- 기존 권고항로 약 120마일 단축항로 80마일

인천-해주간 단축항로대 : 지도 참조

N LL 통과 적정 선박통행량 설정

o 인천-해주간 모래운송선박은 1일 10척(전체 30척)의 범위내에서
추가 선박운행 승인

* 최근 인천-해주간 모래 운송 선박은 전체 4척 운행

북한산 모래 교역업체간 과당경쟁 방지

o 북한산 모래반입과 관련 모래 채취구역 중복 등 교역업체간 과
당경쟁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지침(Guideline) 시행

최근 모래반입 현황

남측회사 북측회사 남측선사
채취
지역 시기 (횟수) 반입량 비고

(유)동남
해양개발

조선금릉
무역회사 국양해운(주) 해주항 04.3(4회) 3,375톤 해로

(주)한국물산 조선신진경제연합체 (유)대양해운 04.4∼7(5회) 38,599톤

(주)노버컴페니 조선금릉무역회사 해동마린(주) 04.7(1회) 4,675톤

(주)에스엔아이 조선성봉무역회사 (주)한진 04.7(3회) 9,374톤

(주)엘젠 개선무역
총회사

새한산업(주) 04.7(1회) 2,800톤

(주)씨에스글로벌 개선무역
총회사

(주)경안운수 사천강 04.8∼
(주6회, 1일2회) 30,492톤 육로

진행중

계
89,315톤
(56,528㎥)




